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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dietary behavior and nutritional knowledge related to sodium intake in high

school student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in 400 high school students (200 boys) in Incheon, Korea. Survey

data were analyzed according to gender and degree of obesity. The distribution of the degree of obesity was the highest in

231 normal weight individuals (57.8%), followed by 89 underweight (22.3%), 41 overweight (10.3%), and 39 obese

(9.8%). The sodium-related undesirable dietary behavior score was 2.9 points out of 5 points. The detailed dietary behavior

scores of ‘I eat kimchi when I eat instant noodles or noodles’ and ‘I like dried fish with salt’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boys

than in girls (p<0.05). It was found that boys consumed more frequently high sodium foods, such as pizza, hamburger, and

hotdog than girls. According to the degree of obesity, the underweight group consumed more kimchi fried rice and potato

chips frequently than the other groups (p<0.05). Preference for salty taste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groups

by gender and degree of obesity. Sodium-related nutritional knowledge score was 5.3 points out of 10 and which was

significantly higher in girls or normal weight group than in boys or obesity group. These results suggest that nutritional

education on sodium intake is needed because the nutritional knowledge of adolescents is relatively low. Moreover, intensive

nutritional guidance is required, especially in boys or adolescents with undesirable degree of obe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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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은 대학입시를 위한 과도한 학업으로

학교와 학원 등 집밖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 외식이 잦고,

식품 선택에 있어서 영양보다는 편리성과 맛 등을 우선적으

로 고려하여 인스턴트식품과 편의식품의 섭취가 높은 것으

로 보고되었다(Jung 2009; Cho et al. 2014; Lee et al.

2019). 이로 인하여 식염, 설탕, 지방 섭취량이 많아지고 상

대적으로 무기질과 비타민이 부족 되기 쉬워 영양적인 불균

형을 초래할 수 있다(Koo & Kim 2015; Pae 2016; Shin

et al. 2017). 교육부가 실시한 2017년도 학교건강검사 표본

조사에 따르면 주1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이 초등학교

68.0%, 중학교 78.5%, 고등학교 80.5%로 학령이 올라갈수록

증가하였다. 또한 고등학생은 주1회 이상 라면을 섭취하는

비율이 81.37%로 높게 나타났다(Ministry of Education

2018). 한편, 고등학교 시기는 대학입시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학습량의 과다로 수면 시간이 부족하며 스트레

스가 높다. 스트레스는 미각에도 영향을 주어 스트레스가 많

을 경우 짠맛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다

(Posner et al. 1994).

과도한 나트륨의 섭취는 고혈압, 심혈관질환, 신장질환, 골

다공증, 위암, 뇌혈관질환 등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e Wardener et al. 2002; Meneton et al.

2005; Bedford et al. 2011). 나트륨의 과다 섭취로 인한 건

강상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들이 축적되면서 세계보

건기구에서는 식이관련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1일 나트륨을

2,000 mg (소금 5 g) 미만으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2). 나트륨의 섭취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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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도 정부차원에서 외식 및 급식의 나트륨 저

감화 확대, 저나트륨 가공식품의 생산 확대, 소비자 캠페인,

가정용 저염 레시피 보급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

다(Jung 2016).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나트륨 저감화 환경

을 조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지자체 및 음식업소와 함께 나

트륨 저감화 특구 운영과 단체급식업소와 함께 저나트륨 급

식주간 행사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나트륨 저감화 운동을 추

진하고 있다(Yoon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건

강영양조사결과에 따르면 1일 나트륨 섭취량은 2005년

5264.1 mg, 2010년 4789.2 mg, 2012년 4549.4 mg, 2014년

3744.2 mg, 2016년 3666.2 mg, 2017년 3478.3 mg으로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8).

이와 같이 식생활 환경의 빠른 변화와 함께 나트륨의 섭

취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입시 중심의 생활패턴으로 인해 올바른 식생활의 실천이 중

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영양지도 실행의 비중이 낮을 수

있는 고등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나트륨 섭취와 관련된

식행동 및 관련 요인을 규명하고, 이들의 특성이 맞는 적절

한 나트륨 섭취 지도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성별과 비만도에 따라서 나트륨 관련 식행동,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에 대한 섭취빈도, 맛에 대한 기호도, 나트

륨 관련 영양지식을 평가분석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나트륨 섭

취 관련 올바른 식습관을 능동적으로 형성하는데 필요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 연구 대상 및 방법

1. 조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15년 12월 28일부터 2016년 2월 10일까지

인천 서구에 위치한 A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

시되었다. 총 452부의 설문지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되거

나 무응답 처리된 설문지 52부를 제외한 후 총 400부(회수

율 88.4%)의 설문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남학생 200명(50%), 여학생 200명(50%) 이었으며, 본 연

구는 공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승인(KNU_IRB_2015-09)

을 받은 후 대상자로부터 참여 동의서를 받고 진행되었다.

2. 조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문항은 선행연구(Lee et al.

2012; Ahn et al. 2015; Pak et al. 2015)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조사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

도록 한 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일반 사항 6문항, 나트륨 관련 식행동 10문항, 나트륨 함량

이 높은 음식 섭취빈도 16문항, 맛에 대한 기호도 4문항, 나

트륨 관련 영양지식 10문항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1) 일반 사항

일반 사항에서는 학년, 성별, 신장, 체중, 한 달 받는 용돈,

한 달 용돈 중 간식 섭취로 사용되는 평균 금액을 조사하였

다. 대상자의 키와 체중으로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를 계산하였으며, BMI는 체중(kg)/신장(m)2로 계산하

였다. 비만도는 대한비만학회에서 제시한 아시아인의 기준에

따라 저체중(BMI 18.5 미만), 정상체중(18.5-22.9), 과체중

(23.0-24.9), 비만(25.0 이상)으로 분류하였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0).

2) 나트륨 관련 식행동

나트륨 관련 식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의 총 10문항

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당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아니

다’ 1점, ‘아니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나트륨 관련 식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3) 나트륨 섭취에 기여하는 주요 음식의 섭취빈도

나트륨 함량이 높으면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7종류의 음

식류(찌개류, 국류, 김치류, 국수류, 생선조림류, 젓갈류, 양

념류)와 8종류의 개별 음식(김치볶음밥, 카레라이스, 라면, 떡

볶이, 피자, 햄버거, 핫도그, 감자칩)에 대한 섭취빈도를 조사

하였다. 섭취빈도는 각 품목에 대한 1인 1회분량을 제시하고

지난 한 달 동안 섭취한 횟수를 ‘가끔(월 3회 이하)’, ‘주 1-

2회’, ‘주 3-4회’, ‘매일(주 6-7회 이상)’의 4개 항목으로 분류

하여 조사하였다.

4) 맛에 대한 기호도

맛에 대한 기호도는 단맛, 짠맛, 신맛, 매운맛에 대하여 ‘매

우 좋아함’ 5점, ‘좋아함’ 4점, ‘보통’ 3점, ‘싫어함’ 2점, ‘매

우 싫어함’ 1점을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하는 맛을

선호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5) 나트륨 관련 영양지식

나트륨 섭취와 관련된 영양지식은 정답이 있는 10개의 질

문을 구성하여 평가하였다. 각 질문에 대하여 ‘맞다’, ‘아니다’,

‘모르겠다’로 답하게 한 후 맞으면 1점, 틀리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경우 0점을 주어 총 10점 만점으로 점수화하였다.

3. 통계분석

본 조사에서 얻어진 모든 자료는 입력과 정제 과정을 거

쳐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 18.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성별 및 비만도에 따른 연속변수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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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독립표본 t-test 및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 방법으로는 Scheffé test를 실시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의 섭취빈도

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성별 및 BMI에 따른 차이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α<0.05 수준에서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일반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성별 분포는

남여가 각각 50.0%씩 이었으며, 한달 평균 용돈은 3-5만원이

31.5%로 가장 많았고, 3만원 미만 23.0%, 5-7만원 18.0%, 7-

10만원 15.5%, 10만원 이상 12.0%의 순이었다. 이중 간식 비

용은 1만원 미만이 35.0%로 가장 많았고, 1-2만원 33.8%, 2-

3만원 19.0%, 3만원 이상 12.3%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신장, 체중, BMI 및 비만도 분

포를 분석한 결과<Table 2>, 신장은 남학생 173.0 cm, 여학

생 161.0 cm이었으며, 체중은 각각 65.2 kg과 51.7 kg, BMI

는 21.8 kg/m2과 20.0 kg/m2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p<0.001). 비만도 분포의 경우 남학생은 여

학생보다 과체중과 비만 학생의 비율이 높고 여학생은 상대

적으로 정상과 저체중 학생 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p<0.001).

2. 나트륨 관련 식행동

조사대상자의 성별 및 비만도에 따라 나트륨 관련 식행동

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전체 대상자의

나트륨 관련 식행동 점수는 2.9점이었으며, 남학생이 3.0점,

여학생이 2.9점으로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비만도

에 따라서도 나트륨 관련 식행동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세부 문항별로 살펴보면, ‘김치볶음밥, 제육덮밥과

같은 일품요리 종류를 좋아한다’와 ‘라면, 국수 등을 먹을 때

김치를 꼭 먹는다’와 같은 나트륨 섭취를 높일 수 있는 식행

동의 점수가 남녀 모두에서 다른 항목에 비하여 높은 경향

을 보였다. 성별에 따른 비교 시 ‘라면, 국수 등을 먹을 때 김

치를 꼭 먹는다’와 ‘소금에 절인 건어물을 좋아 한다’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청소년

기에 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Moon & Yoon(2016)

의 연구에서 나트륨 과다섭취 식행동 점수는 남학생이 여학

생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생채소 보다 김치류를 많이 먹

는 편이다’와 같은 세부 항목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고염

식행동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Chung &

Shim 2008)이나 성인(Park et al. 2008)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에서도 남자가 여자보다 짜게 먹는 식행동 점수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일부지역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

로 한 조사에서 ‘라면, 국수 등을 먹을 때 김치를 꼭 먹는다’

는 문항이 짜게 먹는 식행동으로 보고되었다(Moon & Rho

2017).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들을 고려할 때 특히 청소년

을 포함한 한국인이 나트륨이 많은 면류 섭취 시 소금에 절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Criteria

Gender
Boys 200(50.0)1)

Girls 200(50.0)

Monthly

allowance

(Korean Won)

Less than 30,000 92(23.0)

30,000-50,000 126(31.5)

50,000-70,000 72(18.0)

70,000-100,000 62(15.5)

More than 100,000 48(12.0)

Monthly

snack

expense

(Korean Won)

Less than 10,000 140(35.0)

10,000-20,000 135(33.8)

20,000-30,000 76(19.0)

More than 30,000 49(12.3)

Total 400(100.0)

1)n(%)

<Table 2>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Boys (n=200) Girls (n=200) t-value Total (n=400)

Height (cm) 173.0±5.01) 161.0±4.40 25.628*** 167.0±7.700

Weight (kg) 065.2±12.6 51.7±5.7 13.790*** 58.4±11.9

BMI2) (kg/m²) 21.8±4.0 20.0±2.2 05.582*** 20.9±3.30

Obesity degree3)

Underweight 038(19.0) 051(25.5)

31.6714)***

089(22.3)

Normal 102(51.0) 129(64.5) 231(57.8)

Overweight 025(12.5) 0016(8.0) 041(10.3)

Obesity 035(17.5) 0004(2.0) 0039(9.8)

1)Mean±standard deviation, n(%)
2)Body Mass Index
3)Underweight: less than 18.5 kg/m², Normal: 18.5-22.9 kg/m², Overweight: 23.0-24.9 kg/m², Obesity: more than 25.0 kg/m²
4)
χ

2 vlaue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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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만든 김치류와 같이 섭취함으로서 나트륨 과잉 섭취의 위

험이 높고, 이러한 식행동은 남학생에서 더 두드러지는 것으

로 보여진다. 따라서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식사 구성

의 제시 및 청소년기에 올바른 식품선택을 위한 식습관 지

도가 필요하며, 특히 남학생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할 필

요성이 높다.

3. 나트륨 섭취에 기여하는 주요 음식의 섭취빈도

나트륨 섭취에 기여 가능한 찌개류, 국류, 김치류, 국수류,

생선조림류, 젓갈류, 양념류의 7가지 음식류에 대한 섭취빈

도에 대한 조사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음식류별 섭취빈

도는 조사대상자의 성별과 비만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음식류 중 한국 밥상의 기본 구성요소인 국, 찌개, 김

치류는 남녀 모두에서 90% 내외가 1주일에 1회 이상의 높

은 섭취빈도를 보였다. 찌개류의 경우 약 45% 이상이 주 3

회 이상, 국류의 경우 약 35% 이상이 주 3회 이상, 김치류

의 경우 약 40% 이상이 매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트륨 섭취에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8가

지 단일 음식에 대한 섭취빈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5>

와 같다. 라면(p<0.01), 피자(p<0.01), 햄버거(p<0.05), 핫도

그(p<0.05)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자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도에 따라서는 김치볶음밥과 감자칩의

경우 저체중군이 비만군이나 정상체중군보다 더 자주 섭취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2016국민건강통계에서 우리

나라 1세 이상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의 주요 급원식품을 분

석한 결과 소금(20.7%), 배추김치(10.6%), 간장(10.2%), 된장

(5.9%), 라면(4.9%), 고추장(3.9%), 국수(2.6%), 쌈장(2.0%)

등의 순으로 나타나, 단일 음식의 형태로는 배추김치와 라면

이 주된 주요 급원식품이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7). 또한,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 급원을 분석한 연구에서

도 개별 음식으로는 배추김치(15.5%), 라면(4.5%) 순으로 기

여율이 높게 나타났다(Yon et al. 2011). 배추김치의 경우 우

리나라의 식생활에서 일상적으로 빠지지 않고 밥상에 오르

는 상용음식이나, 현재 가공 편의식품인 라면이 김치 다음으

로 나트륨의 주요 급원식품으로 대두되는 상황이므로, 나트

륨 섭취를 줄이기 위한 식생활 교육적 접근에서 현대의 식

생활패턴을 반영할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특히 라면은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이 자주 섭취하고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Cho & Ahn 1993; Lee et al. 2009), 학년

이 높아질수록 그 섭취 비율이 높다는 보고도 있다(Sung et

al. 2007). 또한 청소년기 남학생들은 패스트푸드를 선호하고

자주 섭취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Bae & Kim 2016). 학업

에 쫓기는 청소년들이 기호도에만 의존하여 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을 무분별하게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

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저염 식생활을 위한 올바른 식품 선

<Table 3> Salt-related dietary behavior of the subjects

Variables

Gender

t-value

Obesity degree

F-value
Total

(n=400)Boys

(n=200)

Girls

(n=200)

Under 

weight

(n=89)

Normal

(n=231)

Over 

weight

(n=41)

Obesity

(n=39)

I eat kimchi when I eat ramen or noodles. 3.5±1.01) 3.2±1.2 2.847** 3.4±1.2 3.3±1.1 3.5±1.1 3.4±1.2 0.454 3.4±1.2

I eat frequently bacon, ham, and sausage. 2.8±0.8 2.8±0.9 -0.118 2.9±0.8 2.9±0.9 2.6±0.9 2.7±0.9 1.118 2.8±0.9

When I eat noodles, soup, and stew,

I eat everything of liquid part.
3.0±1.0 2.8±1.1 1.240 2.8±1.1 2.9±1.1 3.0±1.0 3.2±0.9 1.228 2.9±1.1

I like salty foods prepared by simmering in 

soy sauce.
2.8±0.9 2.8±0.9 -0.499 2.7±0.9 2.9±0.9 2.7±0.9 2.8±0.9 1.161 2.8±0.9

I like dried fish with salt. 2.9±0.9 2.7±1.0 2.210* 2.7±1.0 2.7±1.0 2.9±1.0 3.1±0.8 1.819 2.8±1.0

I always eat a meal with soup or stew. 2.6±1.0 2.5±1.1 1.128 2.6±1.0 2.5±1.1 2.6±1.1 2.5±1.0 0.688 2.5±1.1

I eat a lot of soy sauce or red pepper paste 

when I eat fried food, pan-fried fish or 

vegetables, and sashimi.

2.6±1.1 2.6±1.1 -0.280 2.6±1.2 2.6±1.1 2.5±1.0 2.6±1.1 0.278 2.6±1.1

I like one dish meal such as kimchi fried rice 

and a bowl of rice topped with pork.
3.6±0.9 3.6±1.0 0.545 3.5±1.0 3.6±0.9 3.6±1.0 3.7±0.9 0.331 3.6±0.9

When I eat dumpling or Korean sausage,

I eat them with soy sauce or salt.
3.2±1.1 3.1±1.2 0.834 3.3±1.2 3.2±1.1 3.1±1.2 3.0±1.2 0.576 3.2±1.1

I eat snacks more often than fruits between meals. 2.6±1.0 2.8±1.0 -1.659 2.7±1.1 2.7±0.9 2.5±1.1 2.9±0.9 1.313 2.7±1.0

Total mean 3.0±0.5 2.9±0.5 1.379 2.9±0.6 2.9±0.5 2.9±0.6 3.0±0.5 0.259 2.9±0.5

1)Mean±standard deviation

Score: strongly disagree (1)-strongly agree (5)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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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에 대한 영양지도가 필요하다. 특히, 남학생이나 저체중 또

는 비만체형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집중적인 지도가 요

구된다.

4. 맛에 대한 기호도

맛에 대한 기호도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전체 대상자

에 있어 짠맛에 대한 기호도가 3.2점으로 단맛(3.7점), 매운

맛(3.4점) 다음의 선호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단맛, 신

맛, 매운맛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학생이 남

학생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짠맛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Yoo & Park(2003)의 연구에서 여고

생은 매운맛, 단맛, 신맛, 짠맛, 쓴맛의 순으로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나 짠맛이 단맛이나 매운맛에 비하여 기도호가 낮

은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다른 선행 연구에서 여학생들

은 남학생에 비하여 단음식, 새콤한 음식, 기름진 음식에 대

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맛에 대한 선호도가 성별

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Cheong & Chang 2005).

비만도에 따른 맛에 대한 기호도는 단맛의 경우 유의한 차

이를 보여 저체중군이 비만군보다 선호도가 높았다(p<0.05).

그러나 짠맛, 신맛, 매운맛의 기호도는 비만도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Cho & Kim(2010)

의 연구에서도 맛 선호도와 체질량지수의 분포는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는 짠맛을 선호하는 아동이 선호하지 않는 아동에 비해

신장이 유의적으로 작게 나타났으며(Lee 2001), Lee &

Oh(1997)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만아가 정

상아보다 짠맛을 유의적으로 더 선호하였다고 보고하였다.

5. 나트륨 관련 영양지식

조사대상자의 성별과 비만도에 따른 나트륨 섭취와 관련

<Table 4> Frequency of main food groups to contribute sodium intake of the subjects

Variables

Gender

χ²-value

Obesity degree

χ²-value
Total

(n=400)Boys

(n=200)

Girls

(n=200)

Under 

weight

(n=89)

Normal

(n=231)

Over

weight

(n=41)

Obesity

(n=39)

Stews

Under 3/month 19(9.5)1) 20(10.0)

4.864

8(9.0) 16(6.9) 7(17.1) 8(20.5)

13.447

39(9.8)

1-2/week 88(44.0) 88(44.0) 41(46.1) 104(45.0) 13(31.7) 18(46.2) 176(44.0)

3-4/week 83(41.5) 71(35.5) 31(34.8) 94(40.7) 18(43.9) 11(28.2) 154(38.5)

Everyday 10(5.0) 21(10.5) 9(10.1) 17(7.4) 3(7.3) 2(5.1) 31(7.8)

Soups

Under 3/month 31(15.5) 23(11.5)

2.209

10(11.2) 28(12.1) 8(19.5) 8(20.5)

8.377

54(13.5)

1-2/week 95(47.5) 105(52.5) 41(46.1) 122(52.8) 17(41.5) 20(51.3) 200(50.0)

3-4/week 61(30.5) 56(28.0) 31(34.8) 67(29.0) 11(26.8) 8(20.5) 117(29.3)

Everyday 13(6.5) 16(8.0) 7(7.9) 14(6.1) 5(12.2) 3(7.7) 29(7.3)

Kimchi

Under 3/month 15(7.5) 24(12.0)

2.309

11(12.4) 21(9.1) 5(12.2) 2(5.1)

3.264

39(9.8)

1-2/week 53(26.5) 51(25.5) 23(25.8) 61(26.4) 10(24.4) 10(25.6) 104(26.0)

3-4/week 45(22.5) 43(21.5) 17(19.1) 50(21.6) 11(26.8) 10(25.6) 88(22.0)

Everyday 87(43.5) 82(41.0) 38(42.7) 99(42.9) 15(36.6) 17(43.6) 169(42.3)

Noodles

Under 3/month 62(31.0) 68(34.0)

1.298

29(32.6) 70(30.3) 14(34.1) 17(43.6)

7.368

130(32.5)

1-2/week 102(51.0) 92(46.0) 44(49.4) 113(48.9) 20(48.8) 17(43.6) 194(48.5)

3-4/week 32(16.0) 37(18.5) 15(16.9) 45(19.5) 5(12.2) 4(10.3) 69(17.3)

Everyday 4(2.0) 3(1.5) 1(1.1) 3(1.3) 2(4.9) 1(2.6) 7(1.8)

Braised 

fishes

Under 3/month 122(61.0) 140(70.0)

4.277

56(62.9) 147(63.6) 30(73.2) 29(74.4)

3.929

262(65.5)

1-2/week 68(34.0) 55(27.5) 29(32.6) 76(32.9) 10(24.4) 8(20.5) 123(30.8)

3-4/week 10(5.0) 5(2.5) 4(4.5) 8(3.5) 1(2.4) 2(5.1) 15(3.8)

Salted 

seafoods

Under 3/month 142(71.0) 159(79.5)

5.443

69(77.5) 170(73.6) 31(75.6) 31(79.5)

6.990

301(75.3)

1-2/week 53(26.5) 34(17.0) 17(19.1) 57(24.7) 7(17.1) 6(15.4) 87(21.8)

3-4/week 5(2.5) 7(3.5) 3(3.4) 4(1.7) 3(7.3) 2(5.1) 12(3.0)

Seasonings

Under 3/month 73(36.5) 75(37.5)

0.420

32(36.0) 88(38.1) 17(41.5) 11(28.2)

4.833

148(37.0)

1-2/week 88(44.0) 87(43.5) 42(47.2) 99(42.9) 14(34.1) 20(51.3) 175(43.8)

3-4/week 38(19.0) 36(18.0) 14(15.7) 42(18.2) 10(24.4) 8(20.5) 74(18.5)

Everyday 1(0.5) 2(1.0) 1(1.1) 2(0.9) 0(0.0) 0(0.0) 3(0.8)

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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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requency of main foods to contribute sodium intake of the subjects n(%)

Variables

Gender

χ²-value

Obesity degree

χ²-value
Total

(n=400)Boys

(n=200)

Girls

(n=200)

Under 

weight

(n=89)

Normal

(n=231)

Over

weight

(n=41)

Obesity

(n=39)

Kimchi 

fried

rice

Under 3/month 100(50.0)1) 113(56.5)

2.306

35(39.3) 131(56.7) 28(68.3) 19(48.7)

13.008*

213(53.3)

1-2/week 82(41.0) 75(37.5) 44(49.4) 84(36.4) 11(26.8) 18(46.2) 157(39.3)

3-4/week 18(9.0) 12(6.0) 10(11.2) 16(6.9) 2(4.9) 2(5.1) 30(7.5)

Curry rice

Under 3/month 148(74.0) 164(82.0)

4.502

73(82.0) 178(77.1) 29(70.7) 32(82.1)

7.321

312(78.0)

1-2/week 50(25.0) 33(16.5) 16(18.0) 50(21.6) 10(24.4) 7(17.9) 83(20.8)

3-4/week 2(1.0) 3(1.5) 0(.0) 3(1.3) 2(4.9) 0(.0) 5(1.3)

Ramen

Under 3/month 28(14.0) 55(27.5)

12.003**

20(22.5) 45(19.5) 14(34.1) 4(10.3)

11.325

83(20.8)

1-2/week 125(62.5) 111(55.5) 53(59.6) 138(59.7) 20(48.8) 25(64.1) 236(59.0)

3-4/week 41(20.5) 31(15.5) 14(15.7) 43(18.6) 5(12.2) 10(25.6) 72(18.0)

Daily 6(3.0) 3(1.5) 2(2.2) 5(2.2) 2(4.9) 0(0.0) 9(2.3)

Stir-fried 

rice

cake

Under 3/month 124(62.0) 105(52.5)

4.961

48(53.9) 128(55.4) 27(65.9) 26(66.7)

9.173

229(57.3)

1-2/week 66(33.0) 78(39.0) 37(41.6) 86(37.2) 9(22.0) 12(30.8) 144(36.0)

3-4/week 10(5.0) 17(8.5) 4(4.5) 17(7.3) 5(12.2) 1(2.6) 27(6.8)

Pizza

Under 3/month 120(60.0) 151(75.5)

11.028**

59(66.3) 155(67.1) 32(78.0) 25(64.1)

3.196

271(67.8)

1-2/week 71(35.5) 44(22.0) 28(31.5) 67(29.0) 8(19.5) 12(30.8) 115(28.8)

3-4/week 9(4.5) 5(2.5) 2(2.2) 9(3.9) 1(2.4) 2(5.1) 14(3.5)

Hamburger

Under 3/month 128(64.0) 154(77.0)

8.930*

63(70.8) 157(68.0) 34(82.9) 28(71.8)

6.378

282(70.5)

1-2/week 63(31.5) 42(21.0) 25(28.1) 65(28.1) 6(14.6) 9(23.1) 105(26.3)

3-4/week 9(4.5) 4(2.0) 1(1.1) 9(3.9) 1(2.4) 2(5.1) 13(3.3)

Hotdog

Under 3/month 151(75.5) 175(87.5)

10.321*

75(84.3) 187(81.0) 35(85.4) 29(74.4)

8.501

326(81.5)

1-2/week 42(21.0) 23(11.5) 12(13.5) 41(17.7) 4(9.8) 8(20.5) 65(16.3)

3-4/week 7(3.5) 2(1.0) 2(2.2) 3(1.3) 2(4.9) 2(5.1) 9(2.3)

Potato 

chips

Under 3/month 110(55.0) 121(60.5)

2.259

43(48.3) 139(60.2) 27(65.9) 22(56.4)

17.844*

231(57.8)

1-2/week 71(35.5) 67(33.5) 32(36.0) 80(34.6) 12(29.3) 14(35.9) 138(34.5)

3-4/week 17(8.5) 11(5.5) 14(15.7) 9(3.9) 2(4.9) 3(7.7) 28(7.0)

Daily 2(1.0) 1(0.5) 0(0.0) 3(1.3) 0(0.0) 0(0.0) 3(0.8)

1)n(%)

* p<0.05, ** p<0.01

<Table 6> Preference for tastes of the subjects 

Variables

Gender
t-value

(p)

Obesity degree

F-value
Total

(n=400)Boys

(n=200)

Girls

(n=200)

Underweight

(n=89)

Normal

(n=231)

Overweight

(n=41)

Obesity

(n=39)

Sweet taste 3.6±0.81) 3.8±1.0 -2.814** 3.8±0.9b 3.7±0.9ab 3.5±1.0ab 3.4±0.8a 2.764* 3.7±0.9

Salty taste 3.2±0.9 3.2±0.9 -0.715 3.3±1.0 3.2±0.9 3.2±0.9 3.1±1.0 0.524 3.2±0.9

Sour taste 2.9±0.9 3.1±1.1 -2.622** 3.1±1.0 3.0±1.0 2.9±1.0 2.7±1.0 2.244 3.0±1.0

Spicy taste 3.3±1.2 3.5±1.1 -2.306* 3.4±1.2 3.4±1.1 3.1±1.0 3.3±1.2 1.091 3.4±1.2

1)Mean±standard deviation

Score: strongly dislike (1)-strongly like (5)

*p<0.05, **p<0.01

Scheffé test: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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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영양지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전체대상자의 나트

륨 관련 영양지식 점수는 10점 만점에 5.4점으로 비교적 낮

은 수준이었다.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5.1점, 여학생은 5.7점

으로 남학생이 유의하게 낮았다(p<0.05).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보고되고 있어 남학생의 나트륨 관

련 영양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집중적인 영양교육이 이루

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Lee et al. 2012). 본 연구에서 나트

륨 관련 영양지식은 비만도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여 정상군

이 비만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본 연구는 나트륨의 섭취량을 직접적으로 조사하지 못한 제

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자의 나트륨 섭취관련 영

양지식이 실제나트륨 섭취량과 상관성을 갖는지에 대한 해석

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침 소변을 이용

한 검사를 바탕으로 나트륨 섭취수준을 분류하여 실시한 선

행 연구에서 고나트륨섭취군은 적정섭취군에 비하여 나트륨

관련 영양지식 점수가 유의적으로 낮았다. 또한 Park et al.

(2008)은 성인을 대상으로 음식 또는 음식류에 대한 소금 함

량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젓갈류, 장아지류, 고

등어자반, 라면, 스낵류는 소금이 많은 것으로 인지한 반면,

탕류, 국류, 피자, 햄버거, 닭튀김, 치즈, 국수류, 건새우, 해조

류, 어묵, 해산물류, 스포츠음료 등에 대하여서는 인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에 대한

인식과 지식 부족은 건강을 위해 나트륨 줄이기에 대한 중요

성을 인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나트륨의 함량이 적은 식품의

선택과 섭취에 있어서 저해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나트륨의 섭취를 줄이기 위한 영양지도나 홍보에

있어서 직접적인 식품의 선택과 섭취단계에 있어서 필요한 지

식과 기술의 지도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인천지역 남녀 고등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나

트륨 섭취와 관련된 식행동 및 영양지식을 조사하여 청소년

들의 적절한 나트륨 섭취지도에 활용하고자 실시되었다. 전

체대상자 중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50.0%이었으며, 평균

신장, 체중 및 체질량지수는 남학생 각각 173.0 cm, 65.2 kg,

21.8 kg/m2이었고 여학생 161.0 cm, 51.7 kg, 20.0 kg/m2이었

다. 조사대상자의 비만도 분포는 정상체중이 57.8%으로 가

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저체중 22.3%, 과체중 10.3%, 비

만 9.8%이었다. 나트륨 관련 식행동 점수는 바람직하지 않

은 식행동의 5점 만점에 평균 2.9점 이었고, 성별 및 비만도

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라면, 국수 등을 먹

을 때 김치를 꼭 먹는다’, ‘소금에 절인 건어물을 좋아한다’

의 나트륨의 섭취와 관련된 세부적인 식행동 점수는 남학생

이 여학생보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트륨 섭

취에 기여하는 7가지 음식류에 대한 섭취빈도는 조사대상자

의 성별과 비만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 없이 김치, 찌개류, 국

류의 섭취빈도가 높았다. 나트륨 섭취에 기여도가 높은 단일

음식의 섭취빈도에 있어 라면, 피자, 햄버거, 핫도그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자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짠

맛의 기호도는 성별이나 비만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나트륨 관련 영양지식 수준은 10점 만점에 평균 5.3점으

로 낮게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고, 비만도에 따라서는 정상군이 비만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고등학교 청소년들은 국, 찌

개, 김치류와 같은 한국인의 기본적인 식생활에서 섭취하는

음식류 뿐 만아니라, 라면, 패스트푸드와 같은 편의식을 통

한 나트륨의 과다 섭취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트륨에 관한 영양지식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으

로써 청소년들에게서 나트륨의 섭취를 높이는 식품과 식습

관을 중심으로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실천적 영양교

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대상별로는 여학생에 비하여

남학생의, 정상 체형군에 비하여 저체중이나 비만과 같은 비

정상 체형군의 나트륨 관련 식행동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관

련 영양지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타겟 한 집

중적인 영양지도가 필요하다. 또한, 향후 실제 나트륨의 섭

취량과 식습관 및 나트륨관련 영양지식과의 관련성을 직접

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섭취량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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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Nutritional knowledge on sodium intake of the subjects

Variables

Gender

t-value

Obesity degree
F-value

(p)

Total

(n=400)Boys

(n=200)

Girls

(n=200)

Underweight

(n=89)

Normal

(n=231)

Overweight

(n=41)

Obesity

(n=39)

Nutritional 

knowledge score
5.1±2.51) 5.7±2.3 -2.511* 5.1±2.5ab 5.7±2.3b 5.2±2.7ab 4.5±2.3a 3.406* 5.4±2.4

1)Mean±standard deviation

Maximum score is 10 points

*p<0.05 

Scheffé test: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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